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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정초에 생각해 봄직한 인품 단련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세상을 항상 좋게 보는 제자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와 제자들은 고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한 마을에 어떻게 포교를 해야할 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자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그 마을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포교를 잘 하겠습니다.” 그말에 석가모니는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행동이 거칠기로 알려진 그 마을에서 너는 어떻게 포교를 하려느냐?  그들은 처음부터 욕지거리를 너에게 퍼부울 텐데 너느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할 거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들이로구나. 왜냐하면 나에게 구타를 가히지 않으니까요.”라 고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구타를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석가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나를 칼로 찌르지 않으니까요.” 이런 대답에 석가는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칼로 찌르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스승의 물음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이 저를 칼로 찌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석가모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내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웠으니까요.”
이런 대답을 하는 제자의 마음씨에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래. 너는 그 마을에 가서 포교를 할 마음씨가 되었다. 어서 가서 포교를 하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 간 제자의 이름은 부로나이었는데 그는 3개월 동안 500명의 불자를 얻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런 제자는 좀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세상을 좋게 보려는 마음씨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벌레를 보면 추하고 징그럽게 보입니다. 그렇나 그런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벌레가 좋게 보일 것입니다. 흉칙한 가시가 달린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는 아름 다운 아기를 낳습니다. 산모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아기의 탄생에 깊은 희열을 느낍니다. 

한인동포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얻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풍요로움은 한인의 전통에서 얻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한인의 얼로 인하여 한인동포들은 중간수입 면에서 백인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한인동포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타고난 두뇌를 이용하여 한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학계, 예술분야 뿐만 아니고 시청각 연예품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주목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전체적으로 잘 생겼다고 하면서 일본이나 동남아 여러국가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한인 여성을 자주 싣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쓰계에도 한인 선수들이 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좋은 세상에서 보너스를 얻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불평과 저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좋게 보는 마음씨를 닦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좋지 않은 점을 찾기로 하면 무수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몇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의 좋은 점만을 찾아내려고 시야를 다듬으면 나날이 보람되고 즐거워 질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현실과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역시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새삼스럽습니다. 끝 
